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��������노동조합은 4월 13일(월) 10시 30분, 충남지방 본부 회의실에서 2020년도 제3차 산하조직 대표자회의를 열고 현안을 논의했다. ��노동조합 김해관 위원장과 중앙본부 임원 및 각 지방본부 위원장이 참석한 이날 회의에서는 먼저 목적사항으로 ‘전국대의원대회’의 개최 방법과 시기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.  ��코로나19 확산에 따라 ‘정기 전국대의원대회’ 대폭 축소, 필수 조합간부들만 참석하는 대회로 진행 예정 ��회의 결과, ‘2020년도 정기 전국대의원대회’는 오는 23일(목)에 필수인원만 참석하여 간소하게 개최하기로 했으며, 행사 당일 대회장 좌석간 거리 두기와 발열체크 등으로 감염병 확산방지 지침을 적극 준수할 계획이다. ��김해관 위원장은 “노동조합의 각종 사업계획 등 심의를 다뤄야 하는 전국대의원대회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”이라며 “예년과 달리 당일 회의로 축소하여 치르는 만큼 건강에 조금이라도 이상이 있는 분은 참석을 지양하고 예방수칙을 더욱 철저히 챙겨달라”고 강조했다. ��노동조합은 이어 공유 안건으로 ▲2019년도 사업보고 및 예산결산 심의에 관한 사항 ▲20 20년도 사업계획 심의 및 예산편성 승인에 관한 사항 ▲지방본부 통, 폐합에 관한 사항 ▲규약 개정에 관한 사항 등을 논의했다. ��한편 노동조합은 지난 3월 말 개최 예정이던 전국대의원대회를 한 차례 연기한 바 있다. 이번 대의원대회는 ‘코로나19’의 전국적 확산에 따라, 참석자들의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대회 를 대폭 축소하고, 내, 외빈의 양해를 구한 후 대의원들과 참석 가능한 조합간부들로만 진행 될 예정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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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3차 산하조직 대표자 회의 개최�‘20년도 전국대의원대회 일정 및 지방본부 통폐합 건 논의










